
280  Copyright © 2016 Korean Academy of Audiology

INTRODUCTION

최근 통계청의 인구통계학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3.1%로써, 2030년에는 전체 인구

의 28.4%, 2060년에는 40.1%로 고령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상

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6). 이러한 분

석 결과는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가장 단기

간 내에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율을 갖게 될 것이고, 국가차원

에서 고령사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Kim & Yeo, 2015). 그 중 노인의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노인

들의 3대 만성 질환 중 하나인 노인성난청은 현재 65~74세의 

노인들 중 25~40%, 7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약 70%가 경험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고령 인구 비율

과 더불어 추정한다면, 국내 노인성난청 환자 수는 수년 내에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노인성난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력 역치의 상승, 소음 

속에서 어음인지 능력의 저하, 중추청각기관의 음향정보처리 능

력 및 방향성 분별 능력의 저하 등이다(Gates & Mills, 2005). 

특히 가장 일반적인 노인성난청의 청력도 형태인 2,000~4,000 

Hz 고주파수 영역에서의 1차적인 청력 손실은 말 지각 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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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작용하는 무성 자음의 변별 능력 저하의 2차적 손실

을 초래하여(Spoor, 1967), 노인성난청 환자들의 대부분은 보청

기 착용 후에도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이

해하기 어렵다’고 표현한다(Hanratty & Lawlor,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은 조용한 환경보다는 대부분 다양한 소음환경 속에서 이루

어진다. 소음환경 속에서 상대방의 말소리, 즉 문장을 듣고 이

해하는 것은 말초 및 중추 청각 기능과 인지 기능을 통한 복잡

한 처리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Schneider et al., 2010) 노

인성난청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어렵

다(Ciorba et al., 2012). 그 예로써, 청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단어 및 문장 인지도의 저하는 수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 왔다. 소음속문장인지(speech perception in noise, 

SPIN) 검사를 활용하여 건청성인, 건청노인, 난청노인의 소음 

하 문장인지도를 측정한 Pichora-Fuller et al.(1995)의 연구 결

과를 살펴보면, 동일한 배경 소음 조건에서 세 그룹 중 난청노인

그룹의 점수가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다. Jokinen(1973)도 +22, 

+12, +2, -3 dB SNR의 소음 조건에서 연령 증가에 따른 어음

인지도를 검사하였고, 배경소음이 증가할수록 난청노인에게서 

어음인지 능력이 빠르게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화자소

음 속에서 일음절어를 이용하여 소음 하 단어인지도를 측정한 

Wilson & Strouse(2002)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한 수행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건청성인과 난청노인은 평균 6~9 dB SNR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난청노인의 소음 

하 문장인지도를 측정한 Killion et al.(2004)의 연구결과에서

도 잘 뒷받침해 주었다. Quick speech-in-noise 검사 시, 난청

노인은 건청성인과 비교하여 평균 5 dB SNR 더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필요로 하였고, 이는 소음 속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청력은 물론 연령과도 상관관계가 높음을 시사하였다

(Vermeire et al., 2015).

앞서 언급한 대로 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시간적 처리능력의 

저하로 인해 말소리 이해의 어려움, 특히 빠른 말속도에서 어음

인지의 어려움을 겪는다(Wingfield et al., 1985). 이러한 어려움

은 말초 및 중추 기관의 청각처리능력 및 인지적 처리능력의 저

하로 분석된다(Schneider et al., 2010). Han et al.(2013) 연구에

서는 건청성인 20명을 대상으로 말속도 조절 하에서 선택적 단

어 강조 유무에 따른 문장인지도를 측정하였다. 7가지 말속도

변화 조건(±60%, ±40%, ±20%, 0%) 중 60% 압축 조건을 제

외하고는 나머지 6가지 조건들에서 높은 정반응률을 보였다. 이

와 동일한 실험 조건을 만 65~85세 노인 17명에게 적용한 Cho 

et al.(2014)의 연구 결과에서는 말속도 압축률이 증가할수록 

건청성인과 비교 시 더 낮은 문장인지도를 보였으며, 이는 건청

노인이라도 말속도가 빨라질수록 어음인지에 어려움을 보인다

고 결론내렸다. 젊은 성인, 중년층,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Vaughan & Letowski(1997)의 연구에서도 압축률이 증가할수

록 연령이 높을수록 더 낮은 어음인지도를 보여 선행연구 간 

결과의 일치성을 나타내었다. Gordon-Salant(2007)는 Revised 

SPIN을 사용하여 건청성인과 노인, 난청성인과 노인으로 이루

어진 네 그룹을 대상으로 보통의 말속도와 50% 압축률을 갖은 

문장을 사용하여 문장인지도를 평가하였다. 보통의 말속도에

서는 네 그룹 모두 94% 이상의 우수한 수행력을 보였지만, 

50% 압축률을 적용한 문장에서는 난청노인의 경우 64%의 정

반응률을 보였다.

종합해 보면, 난청노인의 어음인지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배경소음의 정도와 말속도 변화에 따른 문장인지도는 이미 다

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분석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문장의 구

성요소 중 어느 부분에서 오류를 두드러지게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Chun et al., 2015). 최근 

난청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하여 어음인지 오류를 확인하고 오류

유형을 분석해야 한다는 연구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Ferguson 

et al.(2014)은 난청인이 특별히 어려워하는 음소를 찾아 청능훈

련에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고, Kim et al.(2014) 또한 음소의 오

류에 따른 재활계획을 수립하면 더욱 효율적인 재활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난청유형에 따른 어음인지

의 오류결과를 분석하기에는 비슷한 청력손실의 유형 및 형태

를 갖은 난청인들 간 어음인지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획일화

된 오류유형을 관찰하기 어렵다(No & Lee, 2012). 그러나 빠르

게 증가하는 노인성난청 환자들의 어음인지력 향상을 위한 구체

적인 재활 전략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자주 발생되는 오류를 분

석하고자 하는 시도와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청능재활 프로

그램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Han et al., 201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사례 연구는 난청노인의 말 지각 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배경소음과 말속도 변화에 따라 문장인지의 오류

를 품사별로 분석하고 확인하여 추후 난청노인들에게 실질적

인 재활 방법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7명(남성 4명, 여성 3명)

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8세였

고, 표준편차는 4.79였다. 연구 대상자는 과거 이과적 병력이 없

었으며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 version of mini-men-
tal state examination, MMSE-K) (Kwon & Park, 1989) 시 모

두 25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인지기능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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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청력선별검사 결과는 고막운동도 검사 시 A 

유형으로 모두 정상이었고, 순음청력검사 시 기도역치평균은 청

력이 좋은 쪽 귀를 기준으로 45~55 dB HL의 중도의 감각신경

성난청을 보였다. 또한 좋은 쪽 귀를 기준으로 어음인지도의 평

균은 82%, 표준편차는 0.13이었다. 7명의 연구대상자들의 보청

기 착용 기간은 평균 73.14개월, 표준편차는 26.09였다(Table 1).

연구에 참여 전 대상자들은 연구 목적 및 절차에 대하여 충

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

을 하였다. 또한 모든 연구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한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HIRB–2015-027).

자극음

본 연구를 위해 자극음으로 한국형 소음하문장인지(Korean 

Speech Preception In Noise, K-SPIN) (Kim et al., 2000) 검

사의 문장목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각 문장 뒤에 따

라오는 부가의문문이 목표단어의 또 다른 단서가 될 수 있고, 

문장 전체를 듣고 따라말하기 방식의 검사 진행을 위해 각 문

장 뒤에 붙은 부가의문문을 제거한 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소음하문장인지 검사의 각 목록당 개발된 40문항을 

1/2인 20문항씩 나누어 기존 6개의 검사목록을 총 12개 목록

으로 재설정하였다. 소음하문장인지 검사의 12개의 목록 내 문

항들은 목표단어를 예측하기 쉬운 문장(low predictability)과 

어려운 문장(high predictability) 각각 10개씩 동일하게 포함시

켰다. 따라서 문장의 난이도가 적절하게 배분된 한국형 소음하

문장인지 검사의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고 난이도가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완성된 최종 검사목록은 조용한 

상황과 +6, +3, 0 dB SNR의 3가지 다화자소음 상황의 총 네 

가지 조건을 적용하였다. 부가의문문 제거 및 문장 내 실효값

(root mean square)의 조절을 위해 Adobe Audition 프로그램

(Ver. CC2014.2; Adobe Systems Complex, San Jose, CA, 

USA)을 사용하였다.

말속도 변화에 따른 문장인지 검사를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압축한 문장(30% 압축), 조금 빠른 속도로 압축한 문장(15% 

압축), 조금 느린 속도로 확장한 문장(15% 확장), 느린 속도로 

확장한 문장(30% 확장)의 총 네 가지 조건으로 Adobe Audi-
t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음원 제작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적용된 말속도 변화 외에 말소리의 주파수나 다른 자질은 변화

시키지 않고 문장 내, 문장 간 동일한 실효값으로 조절하여 제

작된 음원의 음량을 고르게 조정하였다.

총 8개의 소음과 말속도 변화 조건에서 검사 목록을 무작위 

순서로 적용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실험을 진행하였으나, 소음

의 정도 및 말속도 변화는 쉬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예, 조용

한 상황→0 dB SNR, 30% 확장→30% 압축)으로 모든 연구대

상자에게 동일하게 검사를 진행시켜 대상자가 조건변화에 당황

하지 않고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연구 절차

소음하문장인지 검사와 말속도 변화에 따른 문장인지 검사 

모두 방음부스 내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

상자는 방음실 내에서 한 개의 스피커와 1 m 떨어진 곳에서 스

피커를 마주하고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실

시하였다. 문장 제시 강도는 대상자의 쾌적역치수준(most 

comfortable level)에서 제시하였고, 7명의 쾌적역치수준은 

60~90 dB HL이었다.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Samsung, Seoul, Korea)를 이용하

여 검사 문장을 제시하고 연구 대상자가 제시된 문장을 듣고 따

라 말하면, 검사자는 대상자의 응답을 듣고 정답을 채점하였다. 

검사의 지속시간에 따른 피로도와 수행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 세 명의 대상자는 소음하문장인지 검사를 먼저, 나머지 네 

명의 대상자는 말속도 변화에 따른 문장인지 검사를 먼저 실시

하였다.

Table 1. Subjects’ information and their hearing status

Gender Age 
(years)

Hearing sensitivity (dB HL) Word 
recognition 
scores (%)

Experience of 
hearing aid 
(months)

0.25 kHz 0.5 kHz 1 kHz 2 kHz 4 kHz 8 kHz

R L R L R L R L R L R L R L
S1 F 77 55 50 55 55 55 55 55 60 60 65 65 070 78 078 096
S2 M 75 55 70 45 80 55 70 55 70 50 80 60 080 94 094 077
S3 M 87 65 55 60 45 60 45 70 55 75 70 95 110 40 090 060
S4 F 77 45 45 45 45 45 45 45 45 40 45 65 070 88 082 024
S5 M 81 45 30 50 40 50 50 50 45 55 55 75 065 80 070 072
S6 M 72 40 45 40 45 45 55 50 50 50 55 55 050 56 062 075
S7 F 77 60 70 55 75 55 60 50 50 55 50 55 070 60 100 108

Mean 78.00 52.14 52.14 50.00 55.00 52.14 54.28 53.57 53.57 55.00 60.00 67.14 73.57 71 082 73.14
SD 04.79 09.06 14.39 07.07 16.07 05.67 08.86 08.02 08.99 10.80 12.24 14.09 18.41 0.19 0.13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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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문장인지도 검사의 점수 산출방법은 스피커를 통해 연구대

상자의 쾌적수준에서 문장을 들려주고 연구 대상자가 똑같이 

따라 말하게 한 후 정반응의 개수를 세어 백분율로 나타내었

다. 검사자는 연구 대상자가 따라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문장 

내에서 정확하게 반응하는 단어수와 목록 내의 문장수를 백분

율로 점수화하였다. 즉,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및 조사가 하나

라도 틀리면 오반응으로 간주하였고, 각 조건당 문장 수는 20

개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 시 검사자가 정확하게 오류를 분석하였는지 확인

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반응을 녹음하여 분석하였고, 청각학

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연구원 2명 모두 오류라고 판단하면 최

종 오류로 체점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

는 카파계수 K = 0.783 (p = 0.000)으로 평가자 간의 높은 동의
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다양한 오류 중 일관성 있는 오류유형을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해, 먼저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를 우리말

의 9품사(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구분하고 대치로 인한 오류만을 분류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적용한 대치란 목표낱말에 있는 특정 음소(목표 음소)

를 다른 음소(대치 음소)로 바꾸어 산출하는 오류이며(Kim & 

Shin, 2010), ‘가방’을 ‘바방’이라고 산출하는 것으로 목표음소 /

ㄱ/을 /ㅂ/으로 대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RESULTS

문장 전체의 오류

7명의 연구 대상자의 문장 전체의 평균 오류율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소음하문장인지 검사에서는 신호대잡음비가 점차 

낮아질수록 오류율은 점차 높아졌다. 조용한 환경에서는 

21.67%, +6 dB에서는 28.67%, +3 dB에서는 34.00%로 오류율

이 완만히 상승하다가 0 dB에서는 52.00%로 오류율이 가장 

높았다(Figure 1A). 예측도가 낮은 문장의 평균 오류율은 예측

도가 높은 문장의 오류율과 비교 시 모든 신호대잡음비 조건에

서 전체적으로 약 3~4%(range: 2.67~4.67%) 더 높았다.

말속도 변화에 따른 문장인지 검사 결과, 30% 확장조건에서

는 25.67%로 오류율이 가장 낮았고, 30% 압축조건에서는 

53.67%로 오류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15% 확장과 15% 압

축조건에서는 각각 36.00%와 35.67%로 비슷하게 오류율이 나

타났다(Figure 1B). 예측도가 낮은 문장의 오류율은 예측도가 

높은 문장의 오류율과 비교 시, 30% 및 15% 압축과 15% 확장

조건에서 약 4~5% 더 높았으나, 30% 압축조건에서는 두 문장

의 오류율 차이가 1% 정도로 예측도의 구분이 미비하였다. 

품사에 따른 대치 오류

Figure 2에 소음하문장인지 검사 결과, 7명의 연구 대상자 각

각의 대치오류 수를 9개의 품사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대

상자간 개인차는 있었지만, 가장 높은 대치 오류를 보인 품사

는 명사였다.

연구 대상자 S1은 조용한 상황에서 명사 대치오류를 14개, 동

사 대치오류를 1개, 부사 대치오류를 1개 보여주었다. 배경 소

음이 증가하는 +6, +3, 0 dB에서도 각각 14, 8, 5개로, 명사 대

치오류가 다른 품사 대치오류 수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그러

나 소음도가 높아질수록 명사 대치오류 수는 점차 줄어드는 경

향을 보였다. 명사 대치오류 외에, +6 dB에서는 동사 대치오류 

1개와 조사 대치오류 1개가 나타났다. +3 dB에서 오류대치는 

동사 1개, 형용사 1개, 조사 1개를 보였고, 0 dB에서는 형용사

와 부사에서 대치오류를 각각 1개씩 나타냈다. 연구 대상자 S2

는 명사 대치오류를 조용한 상황, +6, +3, 0 dB에서 각각 6, 13, 

5, 1개씩 보여주었다. 조용한 상황과 비교하여 배경 소음이 있는 

+6 dB에서 두 배 정도의 명사 대치오류 수를 보이다가 소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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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roup mean for percent error 
of sentence recognition as a function of 
background noise levels (A) and time al-
terations (B). Error bars mean standard 
deviation. HP: high predictability, LP: low 
predic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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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dividual substitution error of nine parts of speech in various signal-to-noise ratio. The S1-S7 mean seven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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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아지는 +3과 0 dB에서는 대치오류 수가 확연히 감소하였

다. 다른 품사의 대치오류는 동사, 형용사, 조사에서 각각 1~2

개씩 배경 소음의 정도와 상관없이 산재되어 나타났다. 연구 대

상자 S3 역시 명사 대치오류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다. 조

용한 상황에서는 15개로 가장 많았고, +6, +3, 0 dB에서 각각 

7, 7, 8개를 나타내었다. 다른 연구 대상자와 비교 시, 동사 대치

오류 수가 더 많았다. 조용한 상황, +6, +3, 0 dB에서 각각 3, 2, 

4, 1개를 보여주었다. 부사 대치오류는 조용한 상황에서만 4개

를 보였다. 연구 대상자 S4는 명사 대치오류를 각 상황에서 13, 

13, 14, 6개 나타냈다. 그 외에 두드러진 대치오류는 +3 dB 조건

에서 동사 4개, 조사 3개를 보여 다른 신호대잡음비 조건보다

는 +3 dB에서 대치로 인한 오류가 확연했다. S5의 경우, 7명의 

연구 대상자들 중 가장 적은 어음인지 오류를 보였으나, 여전히 

명사 대치오류는 각 상황에서 6, 3, 5, 6개로 가장 높게 나타내

어 중도의 감각신경성 난청노인에게서 보이는 높은 명사 대치

오류 결과에 대한 일관성을 지지하였다. 연구 대상자 S6은 명사 

대치오류에서 각 상황별로 7, 10, 10, 3개를 보여주었고, 역시 

소음이 가장 높은 0 dB에서 가장 적은 명사 대치오류를 나타

냈다. 그러나 조사 대치오류가 +6, +3, 0 dB에서 각각 4, 3, 2개

를 보여 다른 연구 대상자보다 많은 조사 대치오류 수를 보여주

었다. 그 외에 동사, 형용사, 관형사 대치오류가 1~2개 나타났

다. 연구 대상자 S7은 명사 대치오류 수가 조용한 상황에서 17

개로 가장 많다가 +6 dB에서는 7개로 확연히 줄어들었다. 그러

나 +3과 0 dB에서는 다시 명사 대치오류 수가 많아져서 14, 10

개를 나타내었다. 그 밖에 동사 대치오류는 배경 소음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1~2개 정도 나타났고, 형용사, 부사, 

조사 대치오류 수도 소수 존재하였다. 종합적으로, 7명의 연구

대상자에서 공통적으로 명사 대치오류가 다른 품사의 대치오

류보다 크게 두드러졌고, 그 중 세 명의 연구 대상자(S1, S3, S7)

은 조용한 상황에서도 높은 명사 대치오류 수를 보여주었다. 

반면, 신호대잡음비가 가장 낮은 0 dB에서는 모든 연구 대상자

들이 명사 대치오류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Figure 3은 말속도 변화에 따른 문장인지 검사 결과를 연구

대상자별로, 9개의 품사 종류 별로 대치 오류 수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Figure 2의 결과와 유사하게 말속도 변화조건에서

도 명사가 가장 높은 대치 오류수를 보여주었다. 연구 대상자 S1

은 9품사 종류 중 명사 대치오류 수를 가장 많이 나타내었다. 

특히 30% 확장과 15% 확장 조건에서 명사 대치오류를 7개씩 

나타내었으나, 15% 압축조건에서 14개의 명사와 5개의 동사 대

치오류 수를 보여주었다. 30% 압축조건에서 다시 명사 대치오

류 수가 감소하여 6개를 나타냈다. 동사, 관형사, 부사, 조사 등

에서 1~2개의 대치오류가 소수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S2, 

S5, S6는 명사 및 타 품사 대치오류 수에서 비슷한 유형을 보여

주었다. 즉, 명사 대치오류 수가 타 품사에 비해 가장 높았고, 

그 수는 공통적으로 5~6개로 말속도 빠르기에 무관하게 비슷

하게 나타났다. 더불어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에서 대치오

류 수가 말속도 변화 조건에서 소수로 산재되어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S3 역시 명사 대치오류가 가장 많았으나, 30% 확장과 

15% 압축조건에서 12개를, 15% 확장과 30% 압축에서는 각각 

9개와 6개를 나타냈다. 그 외에 동사 대치오류가 30% 확장과 

15% 확장에서 각각 4개와 5개로 높았다. 한편, 연구 대상자 S4

는 15% 확장 및 압축, 30% 압축조건에서 명사 대치오류 수가 

16, 16, 15개로 가장 높았고, 흥미롭게도 15% 압축조건에서 4개

의 조사 대치오류 수를 보였다. 연구 대상자 S7은 7명의 연구 대

상자들 중 명사 대치오류 수가 가장 높았다. 30% 및 15% 확장, 

15% 및 30% 압축조건에서 각각 14, 10, 10, 16개의 명사 대치오

류 수를 보여주었고, 30% 확장 및 압축조건에서 각각 3개의 동

사 대치오류를 나타냈다. 종합해보면, 말속도 변화에 따른 문

장인지 검사에서도 타 품사에 비하여 명사 대치오류 수가 현저

히 높았고, 타 품사 대치오류는 소수로 보여졌다. 그 중 연구 대

상자 S7을 제외하고, 6명의 연구 대상자에서는 15% 압축조건

에서 명사 대치오류 수가 가장 높았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배경 소음의 정도와 말속도 변화에 따른 7명의 난

청노인들을 대상으로 문장인지도를 측정하고, 그중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대치 품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어려운 듣기 조건에서 문장의 

오류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신호대잡음비가 낮아질수록 

혹은 말속도가 빨라질수록 문장 전체의 오류율과 예측도가 높

거나 낮은 문장에서 모두 오류율이 점차 상승하였다(Gordon-

Salant et al., 2007; Pichora-Fuller et al., 1995). 흥미로운 것

은 배경 소음이 커지면 예측도가 높은 문장의 오류율이 예측

도가 낮은 문장의 오류율보다 더 적어져, 난청노인들이 배경 소

음 상황에서 문장의 단서가 되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지만(Needleman & Crandell, 1995), 30% 압축의 

빠른 말속도에서는 이러한 단서가 문장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초적 청력손실보다 노화로 

인한 요소가 난청노인들의 시간처리결함에 더 크게 작용하였

고(Strouse et al., 1998), 시간적 민감성(temporal sensitivity)에

서 노화로 인한 차이가 연속된 문맥에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Fitzgibbons et al., 2006).

본 연구의 핵심결과로 배경 소음 정도 혹은 말속도 변화에 

무관하게 7명의 난청노인들에게서 모두 명사 대치오류가 가장 

두드러졌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로 품사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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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dividual substitution error of nine parts of speech in various time alteration conditions. The S1-S7 mean seven subjects partici-
pat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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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변화가 없으며, 주어 및 목적어 혹은 부사어도 될 수 있지

만 타품사에 비해 주어 역할이 크다(Hong, 2002). 이에 반해, 

다른 품사들은 문장 내에서 문맥에 따라 쉽게 유추하거나 듣

고 따라 말하기에 무리가 없어 상대적으로 오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다른 품사에 비해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명사의 오류가 높다면 노인들의 말

지각 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7

명의 중도의 감각신경성 난청노인들의 구체적인 명사 대치오류

의 예는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음절의 명사 중 

앞 음절에서 대치오류를 범하는 ‘한문→단문’, ‘탐정→공정’, 뒷 

음절의 대치오류를 보이는 ‘시장→시전’, ‘희경→희영’은 물론, 앞 

뒤 음절 모두 대치오류를 범하는 ‘정리→종이’, ‘폭탄→발판’ 등 

그 종류가 획일화하기에는 각 개인의 어휘력, 교육 수준, 생활 

수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존재하였다(Park, 2016). 본 

연구의 결과는 No & Lee(2012)의 난청성인을 대상으로 단음

절 인지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자·모음 음절의 높은 초성 대치 

수와 모·자음 음절의 높은 종성 대치 수와는 상이하였다. 즉, 

일상생활에서 대화 시 주로 사용하는 문장의 경우 초성 혹은 

종성의 획일적인 대치오류보다는 문맥상 이해하고 추측하기 때

문에 일음절만 제시되었을 경우와 달리 대치오류의 형태를 정

형화하기 어렵다.

소음이 없는 조용한 상황이 배경 소음도가 높은 상황보다는 

문장 전체의 오류율이 적었지만, 조용한 상황에서도 명사 대치

오류가 높다는 것은 추후 재활의 적용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말속도에 따른 문장인지도에서 15% 빠

른 말속도에서 7명의 연구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명사 대치

오류가 가장 높았음을 고려한다면, 말속도가 조금 빨라도 명사 

대치오류를 중점적으로 재활한다면 어음인지도의 상승을 기대

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실험 설계에서 두 개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새로이 재설정된 한국형 소음하문장인지 검사의 12개의 목록

간 동질성 확인이 필요하다. 목록 간 난이도 및 문장의 길이의 

일관성을 확인하여 결과를 이끌었다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 보다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둘째, 8개의 실험 조건에 대

하여 검사 목록 12개를 무작위로 적용하였기에, 연구대상자 간 

동일한 목록이 아니어서 발생되는 품사의 수 차이가 명사 대치 

오류 수의 차이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

서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구 대상

자의 수를 늘려 일반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

겠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수용소음레벨(acceptable noise level)

과 대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소음도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

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S5의 경

우, 0 dB 조건에서 명사 및 조사 대치오류 수가 가장 높게 나타

나 조용한 상황에서 높은 명사 오류 수를 보인 다른 연구 대상

자들보다 수용소음레벨이 높지 않을까 한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수용소음레벨 수치가 높은 난청노인에게 목표 어음으

로부터 문장 내의 단서를 활용하거나(Baek & Lee, 2012) 해당 

소음 정도에서 명사 대치오류를 수정하는 청능훈련이 유의미

한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심 단어0:0�문장인지·명사 대치오류·난청노인·신호대잡음비·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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